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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4개 계열사 워크아웃 신청 영향 
 

• STX 계열사 자율협약 신청. 이들 기업들에 대해 상장은행 가운데에는 우리금융 익스포져가 가

장 커 충당금 영향이 395~1,184억원 가량 있을 전망 

• 수주산업 부실로 인한 충당금 영향으로 은행주 투자심리 악화. 그러나 이미 시중은행 PBR은 

0.51배까지 하락했음. 

• 2분기 대기업신용평가 이슈가 있지만 STX와 같은 대기업 이슈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은행주 저점

에서 상승여지 있음. 

 

STX 계열사인 STX에너지, STX중공업, STX㈜, 포스텍 등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4

개 회사에 대한 익스포져는 우리 6,580억원, 신한 1,460억원, 하나(외환 포함) 560억

원, DGB 230억원, 기업 100억원, BS 90억원, KB금융 40억원 등이다. 만일 자율협약

에 들어가게 되면 충당금 추가적립이 요주의 기준으로 적립되어 6~18%의 추가 충당

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395~1184억원), 신한(87~262억원), 하나(34~101

억원), DGB(14~42억원), 기업(6~18억원), BS(5~16억원), KB(2~7억원)으로 추산

된다. 

수주산업의 실적부진이 실제 충당금 추가적립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

자심리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지난주 주가급락에 일정부분 반영되

었다. 추가적인 대기업 충당금 이벤트가 2분기에 대기업신용평가를 통해 발생할 여지 

있지만 아직까지는 STX 이외 크게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 없다. 비록 투자심리 악화된 

상황이지만 이미 시중은행 평균 PBR은 0.51배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충당금 이슈가 없는 한 주가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금융 금융의 실적악화가 불가피하지만, PBR이 이미 0.43배까지 낮아졌고, 민영화 

이슈가 제기되기 때문에 중장기 추천종목으로는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는 STX 익스포져가 적은 BS금융 KB금융, 기업은행 등이 은행주 내에서 매

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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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ᆞ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ᆞ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ᆞ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_향후 6개월 기준, 2008.7.1일 Trading Buy 등급 추가 

적극매수(Strong 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30% 이상 매수(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30% 이내 

Trading Buy: KOSPI 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보유(Hold):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매도(Sell):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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